
LG화학, 글로벌 경쟁 “지금부터”
자동차용 전지 선두이나 자만은 금물 … LCD 유리기판도 기대 고조

LG화학 김반석 부회장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라며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.

LG화학에 따르면, 김반석 부회장은 9월11일 경기도 오산 LG화학 리더십 센터에서 열린 3/4분기 임원 리더

십 워크숍에서 “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9년 상반기에 탁월한 영업실적을 올린 것은 3년간 전 임직원

들이 스피드 경영을 적극 실천하면서 강한 체질을 갖추어왔기 때문”이라고 격려했다.

하지만 더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,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

기에 지금 성과에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.

최근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“지금의 영업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

이 반영된 결과”라며 “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은 한 발짝 앞선 투자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선두주자

로 나섰지만,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양산체제 구축에 온 힘을 다해 선두주자의 위치

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LG화학은 2008년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거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

사업과 LCD(Liquid Crystal Display) 유리기판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9월11일 20만9000원

을 기록했다.

2008년 말 종가(7만1000원)의 3배 수준으로, 산업재 사업 분할을 거쳐 재상장된 4월20일(12만7500원)과 비교

해도 70% 가까이 오른 것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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